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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0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의 영광을 안은 동

양건설산업한용수이사를소개할때늘함께붙어다니

는 수식어이다. 지난 78년 대한주택공사 발주의 수원시

매탄동아파트현장을시작으로25년을오로지현장에서

생활해온그는공동주택, 종교시설, 토지구획정리사업공

사, 주상복합, 호텔, 오피스텔, 재건축조합 아파트 등 건

설업에망라되는모든현장을모두경험한베테랑이다.

특히, 지난1981년사우디쥬베일지역의801-CO2 주

택건설공사의 경우 그는 세계 초우량 건설사인 미국 벡

텔사와공동으로수행한대형PROJECT를통해습득한

PC공법에대한당시첨단지식을국내에접목시킨바있

으며, 1992년도에 구리 교문리 아파트 현장의 경우에는

154KV 전기철탑이현장대지를가로지르는난공사임에

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완공하는

저력을보여왔다.

또한 96년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시흥 시화지구

아파트 공사는 전형적인 점토질 지반으로 인한 파일 공

사로 부마찰력과 파일 부상현상 등 다양한 난공사를 경

험하기도했는데, 가장기억에남는현장을묻는질문에

그는 2000년에 시공한 최고급형 리조트인 제주 샤인빌

‘합리적인사고방식으로어떠한난관도대화로해결하는

건설현장의협상전문가∙야전사령관’

합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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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을꼽는다. 

“무재해100만시간을달성한현장으로당시제주도를

덮친태풍등의기상악화를무릅쓰고공기내준공을완

수하기위해전직원이밤을낮삼아불철주야심혈을기

울였던 현장이었으며, 그때의 고초로 인해 진정한 건설

인이 되기 위해 건설안전기술사 도전을 마음먹은 현장

이었다”고당시를회상한다.

다양한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한 그는 풍부한 공

사현장 경험을 섭렵한 국내 최고의 건설 기술을 토대로

현재는 동양건설산업 본사에서 기술영업본부의 임원으

로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기술영업 및 BTL,

Turn Key, 관 입찰, 민간입찰 등의 수주활동과 실행예

산편성등업무를지휘하는회사의핵심중추적업무를

수행하고있다. 

모든문제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함으

로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는 이러한 기

법을 일회성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과 지속적인 유

대관계를유지함으로서개개인의행복까지고려해궁극

적으로는기업의사회적역할가지도고려하고있다. 즉,

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따뜻한 가슴으로 풀어

가는인적네트워크를구축해나가고있는전문가이다.

시간여유가없는상황임에도늘책을가까이하고주

말과휴일에는도서관에서새벽부터밤늦게까지공부에

매진해 네 번째의 도전에 드디어 합격하는 영광을 안게

되었는데, 그는 최근의 건축물이 대형화, 고층화, 고급

화됨에 따라 위험 수위도 같이 올라가는 추세라며 현장

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향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

고또다른의지를밝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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